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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두산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 LA 에서 열린 

‘LA 취업박람회’에 대거 참가해 현지 유학생및 한인 1.5 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인재을 

선발했다. 

 

세스나그룹(대표 김성민)은 지난 6 일(현지시간) LA 중심 LA 컨벤션센터에서 LA 최초로 

개최한 코리안 취업박랍회에서 50 여개 한미 기업들과 1500 명이 넘는 한인(교포 2 세 

1.5 세) 및 유학생 등이 참석(일부 미국인 등 참석)한 가운데,약 150 여명의 현장에서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9 일 밝혔다.유학생과 교포인재 비율은 60 대 

40 였다.특히,석박사 및 MBA 고급 인재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국 기업은 SK 그룹, 두산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하이닉스반도체, 

STX 그룹, 세아상역, 한샘, 네셔날 인스트루먼트, 아이마켓코리아 등이다. 미국및 

현지기업들은 AT&T, 버라이존 텔레폰, 푸르덴셜, 넥스테크, 뉴욕라이프, LA 시경찰, 

LA 항만청, LA 시청, 캘리포니아 세무청 등이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한국채용관과 미국채용관으로 운영했다. 취업박람회 행사 당일 

취업비자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은 현장 전문 취업비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또한 미국내 기업에서 노동관련 법률 상담이 참가 기업과 직장인들에게 전문 뉴욕 

노동법 변호사의 상담을 제공 받았다. 

 

세스나그룹의 잡월드 코리안 취업박람회는 오는 9 월 상하이와 11 월 뉴저지주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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